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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관리 및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자원

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문헌정보학의 핵심 영역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주요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대표적인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 데이터베이스(LISTA)에서 검색한 학술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였

다. 또한 이러한 연구동향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향후 연구과제

를 제시하였다.

ABSTRACT

Digital curation can be said that the new information management and services in the 

digital age. In terms of exploring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resourc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Digital curation is one the core area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study was set up a research areas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and analyzed the research trends to the scholarly articles retrieved 

from a representative databases in the area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ISTA). 

Also, I suggested future research agendas for digital curation in the area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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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정보의 생산과 축적이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

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

한 형식과 엄청난 규모로 생산되고 있는 디지

털 정보의 체계적 수집과 관리 및 서비스에 대

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접근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

지털 정보의 관리 및 보존에 초점을 둔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Abbott, 

2008). 디지털 큐레이션은 반복적인 워크숍과 

아젠다 설정 과정을 통해 새로운 학문분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영국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장기적 관리에 대한 전략적 초점이 점진적으로 

수동적 보존에서 동적 큐레이션으로 이동하였

다. 정의와 안정화(consolidation)의 시기 이후, 

디지털 큐레이션은 최근 국제적 전문직의 성

장, 연구 아젠다와 실무적 도구 및 협력 프로젝

트의 개발, 고등교육 수준으로 훈련된 인력의 

양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iggins, 2011). 

이처럼 디지털 큐레이션은 초기의 이론적 논의

를 거쳐 디지털 정보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에 기초한 장기적 접근 및 재사용을 보장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보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

리 및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

로 디지털 큐레이션은 문헌정보학의 핵심 영역

에 해당한다. 다만,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분야

의 정보관리 및 서비스가 아날로그 환경에서 

도서관 및 인쇄자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환경을 전제로 

보다 확장된 의미에서 다양한 문화유산기관 및 

디지털 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즉, 디지털 큐레이션은 도서관뿐 아

니라 리포지토리, 박물관, 기록관 등 여러 문화

유산기관들이 다양한 유형과 형식의 디지털 정

보에 대하여 생애주기 동안 접근 및 재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

기서 정보자원의 형식이 단순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차원을 넘어 정보관리 및 서

비스의 주체는 물론 그 범위와 내용이 본질적으

로 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어떻게 접근 및 

탐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보관

리 및 서비스의 전통적인 주체로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차세대 디지털 정보관리 및 서

비스의 주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주요 서지, 논문, 단행본 등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문헌들의 내용을 검토

하여 주요 연구 영역을 설정하였다. 둘째, 문

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LISTA에서 검색한 디지털 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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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다룬 학술지 논문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

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서 설정한 주요 연구 영

역별로 실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야 할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문헌정

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연구동향은 

기본 분석과 지적구조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였

다. 특히 지적구조 분석으로는 통제어휘와 비

통제어휘 각각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디스크립터 프로파일링(김판준, 이재

윤, 2007) 기법에 기초한 시기별․영역별 분석

과 생산성과 성장성을 고려한 종합 분석을 수

행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전체 학문 분

야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국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분석 대상이 되는 문헌집합을 학술지 논문으로 

제한하여 학위논문, 단행본 등은 포함하지 않았

다. 셋째, 학술지 논문에 부여된 디스크립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다른 관점에서 연구동향

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집단에 대

한 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1.3 용어 정의 

디지털 큐레이션은 비교적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분야로서 문헌정보학은 물론 컴퓨터학, 경

영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연

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분야들 간에 합의

되어 통용되는 용어가 많지 않고 그 정의나 의

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정보(자원):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 

및 유통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정보(자

원)로서, 정보관리 및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식 가능한 디지털 정보 객체를 

말한다.

∙디지털 정보서비스: 디지털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에 기초한 새로운 정보서비

스로서 디지털 정보관리 및 서비스와 동일

한 의미이다. 초기에는 수집, 정리, 보존, 

저작권 등 정보관리에 중점을 두지만 시간

의 경과에 따라 정보관리와 병행하는 접근 

및 재사용, 교육 및 훈련, 연구(계획, 출판, 

인용 등), 기획 및 분석 등의 서비스 중심

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디지털 정보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문화 발전을 위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

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이 되는 디지털 정보

(자원)을 말한다.

∙디지털 문화유산기관: 디지털 문화유산의 

관리 및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

관으로, 전통적인 문화유산기관인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출현한 리포지토리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큐레이션: 생애주기 동안 디지털 정

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영

속적인) 접근 및 재사용을 보장하는 디지

털 정보서비스. 여기서 디지털 정보(자원)

의 관리 및 서비스는 선정 및 수집, 보존 

및 아카이빙, 접근 및 재사용, 권한 관리 및 

보안, 메타데이터, 파일 포맷 및 인코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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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훈련, 홍보, 연구(계획, 출판, 인용 등), 

부가서비스(기획 및 분석 등) 등을 포함한

다. 또한,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는 기존의 도서관자료, 기록물, 

박물과 함께 데이터를 포괄하는 디지털 문

화유산으로 확장되고 있다. 

∙디지털 보존 또는 디지털 아카이빙: 지속적

으로 보존할 가치를 가진 디지털 객체를 

장기간 관리하여 이후의 이용을 보장하는 

활동. 디지털 보존이 구체적인 보존 기술

이나 전략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

하여, 아카이빙은 보존 행위의 주체가 되

는 아카이브의 구축 및 운영까지에 이르는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한

국기록학회, 2008). 

∙인프라(Infrastructure): 디지털 큐레이션의 

토대가 되는 정보기술 환경으로서 e-Science, 

cyberinfrastructure, e-research 등을 통

칭한다. 1999년 영국의 John Taylor경

(Director General of the UK Research 

Councils)이 주요 과학 분야에서의 글로벌 

협력과 전자 형식으로 최대한 접근하도록 

지원할 차세대 인프라로 e-Science를 언

급하였고 이후, 미국에서는 ‘사이버인프라

(cyberinfrastructure)’라는 용어를 데이

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관리, 데이터 

통합,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시각화, 인터

넷을 통한 컴퓨팅과 정보처리 서비스를 지

원하는 새로운 연구 환경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e-research’는 호주와 다른 국가들에

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e-Science와 사이버인프라의 범위를 확장

하여 기존 및 새로운 형식의 연구를 지원하

는 정보기술의 이용을 의미한다(Simons & 

Richardson, 2013, pp. 20-21).

∙스몰 데이터: 개인이나 중․소규모의 집단

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에서 생산되는 빅데

이터에 비해 소규모(또는 중규모)이며 개인 

컴퓨터에서 이용 및 조작이 가능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세트를 말한다(Carlson, 2006; 

Gold, 2007; Purdue University Libraries, 

2007; Choudhury, 2008; Steinhart, Dietrich, 

& Green, 2009). 

2. 이론적 배경

2.1 디지털 큐레이션의 개념 및 의의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시대의 모든 문화

유산기관들이 제공해야 할 새로운 디지털 정보

서비스이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사전에 

체계적인 정보관리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정보 저

장 및 검색(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이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으로 전환

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정보관리 및 서비스에

서 정보서비스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즉, 정

보검색이 구조화된 저장을 전제로 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디지털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선행

되어야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관리 및 서비스가 디지털 정

보서비스로 전환 및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것

이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2001년 10월 19일 런던

에서 Digital Preservation Coalition and the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주최로 개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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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Curation: digital archives, libraries 

and e-science seminar’에서 처음으로 사용

되었다. 여기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자

원을 수집, 유지, 영구보존, 제공하는 아카이빙 

활동을 의미하며, 데이터가 학술적인 관심 대

상이 되는 생명주기동안 이러한 데이터를 적

극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데

이터의 재현과 재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였다(DCC, 2013). 따라서 데이

터 큐레이션도 디지털 큐레이션의 하위 범주

라 할 수 있으며, 그 개념은 데이터 사용을 관

리하는 활동으로 생산시점에서부터 데이터의 

정보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에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안영희, 박

옥화, 2010). 이와 같이 데이터 큐레이션과 관

련해서는 디지털 아카이빙, 디지털 보존과 함

께 디지털 자원 관리로써 디지털 큐레이션의 

하위 범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신영란, 

정연경, 2012).

아날로그 환경의 정보서비스와는 달리 컴퓨

터 처리 및 네트워크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디

지털 환경의 새로운 정보서비스로서 디지털 큐

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가 전

환 및 확장되고 있다. 첫째, 정보서비스의 대상

이 되는 정보자원 측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기존의 도서관자료, 기록물, 박물에 더하여 데

이터를 포함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확장되

었다. 특히, 디지털 융합 현상으로 인하여 기관 

및 컬렉션 측면에서의 도서관자료, 기록물, 박

물 등의 구분은 그 의미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이소연, 2012), 새로운 정보자원으로서 데이터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는 디지털 큐

레이션과 데이터 큐레이션이 여러 문헌에서 상

호교환이 가능한 동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Gold, 2010). 예를 들면, National Science 

Board(2005)는 데이터를 포맷에 상관없이 디

지털 형식으로 저장된 어떤 정보라 하여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된 모

든 유형의 정보에 대한 큐레이션을 말하며, 데

이터 큐레이션은 이의 하위 개념으로 디지털 정

보 중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큐레이션을 말한다. 

이처럼 디지털 큐레이션이 데이터 큐레이션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디지털 큐레이

션 커뮤니티가 정적인 디지털 객체를 넘어 구조, 

휘발성, 스케일을 갖는 자원들로 큐레이션을 확

장하는 것이다(Gold, 2010). 따라서 디지털 큐레

이션은 원래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born-digital)

되거나 아날로그 자료가 디지털화(digitization)

된 정보자원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디지털 객

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쇄정보 중심의 아

날로그 환경에서는 정보서비스의 대상으로서 

뚜렷한 지위를 갖지 못했던 데이터가 디지털 환

경에서는 독립적인 정보 유형으로서 상당한 의

미를 갖는다. 

둘째, 정보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 측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생애주기 동안 디지털 정보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영속적인) 

접근 및 재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

다. 여기서 관리 및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디지

털 문화유산의 선정 및 수집, 보존 및 아카이빙, 

접근 및 재사용, 권한 관리 및 보안, 메타데이

터, 파일 포맷 및 인코딩, 교육 및 훈련, 홍보, 

연구(계획, 출판, 인용 등), 부가서비스(기획 

및 분석 등)를 포함한다. 즉 디지털 큐레이션은 

“안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고 재사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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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정보의 보존, 유지, 

아카이빙, 보관을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으

로서, 시작(생산)에서부터 새로운 지식 상품

으로의 변환을 위한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데이

터의 전체 생애주기를 포괄한다(Jahnke et al., 

2012). 디지털 아카이빙과 디지털 보존은 모두 

큐레이션 관련 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디

지털 큐레이션은 데이터 큐레이션, 디지털 아

카이빙, 디지털 보존을 포괄하는 디지털 정보

자원의 관리 및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디지털 자원의 보존 및 관

리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포괄적인 활용까

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아카이빙보다 넓은 범주의 활동이다. 특히, 데

이터를 포함하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적용에서 

큐레이션은 재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책임과 통

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맥락과 연결을 제공

함으로써 가치를 추가하는 관리(stewardship)

를 포함하는 현재의 재사용 증진과 아카이빙 

책임을 넘어서고 있다(Rusbridge et al., 2005, 

p. 2). 

셋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기관) 측

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전통적인 문화유산

기관인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에 더하여 리포

지토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또는 통합되고 

있다. 전자의 3개 기관은 대표적인 문화유산기

관으로서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자원을 수집하

여 구축한 컬렉션을 기반으로 정보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이 보편화되면서 이전의 아날로그 환경과 달리 

간행물이나 기록물, 3차원 객체 등으로 정보자

원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관리 및 서비스가 이루

어지는 디지털 융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

제로 1998년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의 문화

유산기관들 간의 디지털 융합이 최초로 예고된 

이후, 2004년에 캐나다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

관이 통합되고,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국립기록

관과 역사위원회가 통합되었다. 최근에는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통합

한 라키비움을 설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이소연, 2012).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대표

적인 문화유산기관으로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

관, 리포지토리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핵심 주체

(기관)가 되고 있다. 

2.2 문헌정보학과 디지털 큐레이션

문헌정보학에서 정보관리와 서비스는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중립적이고 유능한 정보 브로커로서 

한결같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McCue and 

Corson-Rikert, 2007).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부터 인터넷을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환경으로

의 전환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은 정보관리 및 서

비스 측면에서 타 학문 또는 산업 분야의 강력

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대표적인 정보제공기

관으로서 도서관의 위상도 나날이 위축되는 상

황에 있다.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되는 정보의 

양과 다양성이 크게 증대하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매체와 경로가 다양해지고, 보다 편리

한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는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항상 정보의 유형

과 형식에 상관없이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찾고 

원하는 목적과 방식으로 이용하기를 원한다. 즉, 

이용자들은 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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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누구이든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원하는 목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따

라서 문헌정보학은 이러한 시대적 조류와 이용

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제

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도서관은 이를 실질적으

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은 새로운 환경

과 이용자 요구에 적절한 이론을 정립하고, 이

에 기초하여 차세대 정보관리 및 서비스의 방향 

및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고

대 도서관들이 그러하였듯이 도서관, 박물관, 기

록관이 통합된 문화유산기관으로서 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디지털 환

경에서 새롭게 출현한 정보제공기관 또는 문화

유산기관들도 수용하여야 한다. 기존의 아날로

그 환경과는 달리 모든 유형과 형식의 정보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융합되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

서관은 디지털 문화유산의 통합 관리를 기반으

로 하는 새로운 정보서비스의 핵심 주체로 거듭

나야 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국가적인 디지털 도서관 사

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술 및 컬렉

션(콘텐츠)에서 이용자와 서비스 중심으로 전

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

대 중반 이후 NSF가 추진한 디지털 큐레이션 

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서비스의 구축으

로서 데이터의 수집과 보존은 중간 목표이며,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재사용과 학문분야간 사

용을 위한 큐레이팅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

다(Choudhury and Lynch, 2009). 이러한 변

화는 도서관이 정보를 위한 보존 공간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기회와 인프

라를 제공하는 주체 및 공간으로서 위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구 및 대학도서관은 도

서관을 직접 방문하는 이용자가 감소하는 경향

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용자들에게 접근하는 새

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

다. 그러나 2007년까지 연구도서관의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대부분 디지털화된 도

서관의 장서와 전자저널의 보존에 집중되었고, 

데이터 관리 및 보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

로 미미하여 도서관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Gold, 2007). 즉 2007년 이전에는 이론적 측면

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의 의미와 도서관과 사서

의 역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주로 이루

어졌으나, 이후 연구 및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큐레이션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중

점적으로 진행되면서 도서관이 디지털 큐레이

션을 위한 장기적인 공간이 될 것을 제안하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존스홉킨스, 

코넬, 테네시,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등 주요 대

학들의 도서관 시스템과 연구자들이 미국 과학

재단(NSF)의 DataNet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

되는 데이터 큐레이션 프로젝트에서 연구개발 

파트너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여러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큐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과 지

식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교육사업을 시작하였

다(Gold, 2010). 영국 DCC의 여러 디지털 큐레

이션 프로젝트에서도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참

여한 바 있으며, 도서관이 운영하는 기관 리포

지토리와 국가 또는 국제적인 리포지토리 간의 

연계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디지털 데이터 큐

레이션이 도서관의 새로운 정보서비스로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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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데

이터 관리(stewardship)와 전체 생애주기 동안

의 정보 관리는 연구 경쟁력에 필수적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의 연구도서관은 

현재 연구 사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와 지식을 

수집, 보존,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McCue and Corson-Rikert, 2007). 

이와 같이 정보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도서관

의 전통적인 사명은 디지털 데이터로 확장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보존을 넘어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의 선정, 공유, 재사용이 가능함은 물

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시각화 등의 방법들

을 통해 잘 큐레이팅된 데이터는 그 자체가 과

학의 프로세스와 실행에서 새롭고 필수적이며 

유용한 것이 되고 있다(Gold, 2010). 이러한 환

경에서 특히 연구 및 대학도서관이 연구데이터 

큐레이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

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첫째, 스몰 사이언스 

데이터 큐레이팅(Small Science Data Curating). 

국제적․국가적인 사업을 통해 기상, 천문, 유전

학 등의 빅 사이언스(Big Science) 연구에서 생

성되는 대규모의 데이터(빅 데이터/Big Data)

와는 달리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수행하는 스

몰 사이언스 연구에서 생산되어 개인 컴퓨터에

서 사용 및 조작이 가능한 소규모 또는 중규모

(스몰데이터/Small Data) 데이터에 대한 큐레이

팅을 제공하여야 한다(Carlson, 2006; Gold, 2007; 

Purdue University Libraries, 2007; Choudhury, 

2008). 둘째, 데이터 출판 지원. 연구성과물로

서 출판되는 학술논문이나 단행본에 관련된 데이

터의 출판 지원(Gold, 2007; Joint Task Force 

on Library Support for E-Science, 2007; Lynch, 

2006). 즉, 연구성과물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수

집․가공․생산된 데이터의 출판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메타

데이터와 데이터 인용 등에 대한 지식과 역량이 

필요하다. 셋째, 주제 리포지토리. 특정 분야 주

제 리포지토리들의 호스트로서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Messerschmitt, 2003; 

Steinhart, Saylor, & Westbrooks, 2008).

2.3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영역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주제를 다룬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표 1>은 관련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로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디지털 큐레

이션 연구 영역은 크게 이론 및 인프라, 디지털 

정보관리 및 서비스, 기관의 3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론 및 인프라 영역은 디지털 

정보관리 및 서비스의 토대가 되는 이론 및 모

델, 정책 및 전략, 국제․국가적 사업, 포맷 및 

자료유형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둘째, 정보관

리 및 서비스 영역은 디지털 큐레이션의 실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정 및 수집, 접근 및 재사용, 

저장과 보존 및 아카이빙, 메타데이터, 저작권

을 포함하는 권한 관리 및 보안, 표준(파일 포

맷, 인코딩 등), 훈련․교육, 지침․매뉴얼, 홍

보, 모범실무, 연구(계획, 출판, 인용 등), 부가

서비스(기획 및 분석 등)가 포함된다. 셋째, 기

관 영역은 디지털 큐레이션의 현장으로서 도서

관 및 리포지토리, 기록관, 박물관 관련 주제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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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Tibbo

(2007)

Bailey

(2012)

Jones et al.

(2013)

Higgins

(2008)

Fearon et al.

(2013)
중분류 대분류

-

모델 및 정책, 전략, 

국가․국제적 사업 

및 기관 사례, 포맷 

및 자료

연구데이터관리 정

책 및 전략, 사업계

획 및 지속가능성

개념화 -

이론(모델, 정보유

형 등), 정책 및 전

략, 인프라

이론 및 

인프라

- - - - -
관리 일반 

(유형별 관리)

정보관리 

및 서비스

선정 및 평가 -　
현용 데이터 관리, 

데이터 선정 및 수집
평가, 선정, 폐기 -　 선정 및 수집

접근 및 재사용 - - 접근 및 재사용 데이터 공유와 접근 접근 및 재사용

저장, 장기보존 - - 저장, 이관 및 보존 데이터 저장 및 백업
저장, 보존 및 

아카이빙

- 저작권 - -
데이터 권한 관리, 

보안 및 익명화
권한 관리 및 보안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데이터 목록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선정 및 

적용
메타데이터

개방형 표준

(파일 포맷, 

데이터 인코딩)

- - -
파일포맷 결정, 파

일명 부여와 정리

파일 포맷, 

인코딩 등

정보관리 

리터러시 촉진
- 지침, 훈련 및 지원 - 모범실무 교육

교육 및 훈련, 

지침/매뉴얼, 홍보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　 -
데이터관리계획작

성 지원, 데이터 인용

연구(계획, 출판, 

인용 등)

- 서비스 - - -
부가서비스

(기획, 분석 등)

디지털 

리포지토리

디지털 

리포지토리

데이터 

리포지토리
-

데이터 리포지토리, 

기관 리포지토리

도서관, 리포지토리, 

기록관, 박물관 등
기관

<표 1>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영역 

3.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동향

3.1 데이터 및 방법

디지털 큐레이션에 관한 연구동향을 문헌정

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 데이터베이

스의 하나인 LISTA에서 디지털 또는 데이터 

큐레이션을 다룬 학술논문을 검색하여 문헌집

단을 구성하였다. 2014년 7월에 LISTA에서 검

색한 관련 논문은 총 376편이었으나, 디스크립

터 프로파일링(김판준, 이재윤, 2007)을 위한 

필수적인 레코드로서 디스크립터 또는 키워드

(제목과 초록) 필드의 값이 없는 2개 논문을 제

외한 총 374편의 학술논문을 지적구조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제 검색을 위한 탐색전략은 레코

드 내 텍스트에서 ‘(digital or data) and curat*’

이 출현하고, 검색시점까지 전체 기간 동안 영

어로 작성된 학술논문으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문헌집합의 디스크립터와 키워

드 통계는 <표 2>와 같다. 

이러한 374개 논문의 논문번호, 출판년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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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역

전체 논문 수 374

디스크립터 문헌빈도(최소/최대/평균) 1/71/2.64

키워드 문헌빈도(최소/최대/평균) 1/283/6.10

논문 당 디스크립터 수(최소/최대/평균) 1/23/6.53

논문 당 키워드 수(최소/최대/평균) 11/284/88.8

전체 디스크립터 종수/분석 디스크립터 종수(df>=7) 926/63

전체 키워드 종수 3666

<표 2> 문헌집합 통계

스크립터, 제목, 초록 필드를 대상으로 연구 동

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디스크립터 프로파일링

은 각 논문에 부여된 평균 디스크립터 수에 기

초하여 분석대상 기간(1987년～2014년)인 28

년간 7회 이상 출현한 것으로 문헌빈도가 7 이

상인 상위 63개 디스크립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첫째, 기본 분석으로 문헌정보

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팅 영역의 시기별 논문수, 

시기별 초출 디스크립터의 추이를 살펴보았고, 

둘째, 지적구조 분석으로 디스크립터 프로파일

링에 기초하여 시기별․영역별 연구지도 생성, 

클러스터 분석,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생산지

수와 성장지수를 적용한 결과로 구체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문헌집합에 대한 사

전처리 및 디스크립터 프로파일링을 위한 프로

그램은 Python 및 Visual FoxPro로 구현된 프

로그램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네

트워크 중심성 지수 산출 및 클러스터 분석, 연구

지도 생성은 Wnet(이재윤, 2013)과 NodeXL을 

사용하였다. 

3.2 기본 분석

LISTA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논문이 처음 출현한 1987년부터 검색시점

인 2014년 7월까지 28년을 각각 14년, 7년, 7년

의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시기별 논문 수

는 <그림 1>과 같다. 이와 같이 3개 시기로 구

분한 이유는 이전의 14년 동안(1987년～2000

년)은 관련 논문이 9개로 미미한 수준이며, 

2001년 이후 크게 논문 수가 증가하면서 2007

년 전후로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Gold, 2007; 2010).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기에 비해 2기

(2001년～2007년)의 논문 수가 10배 이상 증가

하였고, 이후 3기(2008년～2014년)에는 30배

로 증가하고 있어 200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

로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 

전체 디스크립터 수, 초출 디스크립터 수와 논

문 수를 비교한 <표 3>과 이를 비율로 표시한 

<그림 2>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

났다. 즉, 2000년대 이후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은 지속적으로 그 영역이 확장

되고 있으며 새로운 연구 주제도 큰 폭으로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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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영역의 시기별 논문 수 

구분 전체 디스크립터 수 초출 디스크립터 수 논문 수

1기(1987-2000) 49 46 9

2기(2001-2007) 442 279 98

3기(2008-2014) 1209 601 267

합계 1700 926 374

<표 3> 3개 시기별 전체 디스크립터 수, 초출 디스크립터 수, 논문 수

<그림 2> 3개 시기별 전체 디스크립터 수, 초출 디스크립터 수, 논문 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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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지적구조 분석

3.3.1 시기별 분석

시기별 초출 디스크립터를 중심으로 연구지

도를 생성하여 시기별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1기의 초출 디스크립터(16개)에 기초한 연구지

도는 <그림 3>이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초기

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는 박물관과 디지털 도

서관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중앙 위쪽에 보이

는 것처럼 박물관의 장서관리에 정보학과 정보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가 있었다. 중앙 아래쪽

에는 디지털 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매체의 

장서관리와 디지털 보존이, 좌측에는 정보검색, 

다큐멘테이션,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에 관

한 주제들이 출현하였다. 또한, 우측에는 도서

관 자료의 디지털화, 컴퓨터 네트워크 자원, 웹

사이트 관련 주제가 출현하였다. 따라서 1기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에 관한 

뚜렷한 개념이 없이 박물관과 도서관을 중심으

로 기존의 정보관리 및 서비스에 정보기술을 부

분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2기의 초출 디스크립터(43개)에 기초한 연구

지도는 <그림 4>로서 중앙 좌측으로 정보자원

관리와 연구(*RESEARCH)가, 중앙 위쪽으로

는 도서관학을 매개로 대학 및 연구도서관 영역

이 출현 및 연결되었다. 아래쪽으로는 기관 리

포지토리와 기록관, 전자기록과 지리정보 등이 

연결되어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주체와 정보 유

형의 확장이 진행되었다. 또한 정보자원관리가 

처음 출현하여 메타데이터, 정보검색, 정보 접

근 등 접근 측면의 연구가 시작되었고, 사서를 

<그림 3> 시기별 연구지도: 1기(1987년～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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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기별 연구지도: 2기(2001년～2007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문가 교육에 관한 연구가 

출현하였다. 이외에도 장서관리, 디지털 보존 

및 디지털화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또한 이 시기에 디지털 도서관 측면에서 

정보서비스가 출현하였고, 보존에서 아카이빙

(*WEB archives)로의 연계 및 확장이 있었다. 

따라서 2기(2001년～2007년)의 디지털 큐레이

션 연구는 정보관리 측면에서 관련 주체(기관, 

전문직) 및 대상의 확장, 대학 및 연구도서관으

로 세분화, 사서 중심의 전문직 교육, 정보서비

스의 출현, 보존에서 아카이빙으로의 확장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즉, 2기는 정보관리 차원의 

다양한 주제들이 본격적으로 출현 및 성장하는 

가운데 정보서비스로의 전환이 일부 시작된 시

기이다. 

3기(2008년-2014년)의 초출 디스크립터(4개)

에 기초한 연구지도는 <그림 5>이다. 이들 4개 

디스크립터는 관리 측면의 2개(데이터베이스 

관리, 관리)와 서비스 측면의 2개(교육과정, 큐

레이터직(CURATOR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최근의 3기(2008년～2014년)에는 이

전 2기(2001년～2007년)의 연구 주제들이 대

부분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수의 새로운 주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리, 교육과정, 큐레이터

직)가 추가되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전체 시

기 중에서 3기에 초출 디스크립터(전체 초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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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기별 연구지도: 2기(2008년～2014년) 

스크립터 926개 중 601개(64.9%))는 가장 많

이 증가하였지만, 7년 동안 문헌빈도 7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 이들 4개라는 것이다(601개 

중 4개(0.67%)). 

3.3.2 영역별 분석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학술논문 374편에 부

여된 문헌빈도 7 이상의 63개 디스크립터는 문

헌정보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요 주제들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은 NodeXL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연구지도로서 문헌정보

학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동향을 주요 

영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각 노드는 63개 

디스크립터(연구 주제)를 나타내고 노드의 크

기는 해당 주제를 다룬 논문 수(문헌빈도)이다. 

각 노드간의 링크(연결선)는 상호 연결된 노드

들 간의 주제적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링크의 굵기(폭)는 연관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또한 동일한 모양으로 표시된 노드들은 클러스

터 분석 결과에 따라 형성된 9개 군집을 표시한 

것으로, 특정 군집에 속한 노드들은 함께 연구

되는 경향이 많은 주제들로서 상호 관련성이 높

은 주제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영역은 중앙

부의 디지털 도서관, 정보자원관리, 디지털 보

존이 포함된 가장 큰 군집이다. 이러한 군집

(C2)은 디지털 문화유산 기관으로서 디지털 도

서관, 기관 리포지토리, 기록관의 정보서비스와 

디지털 정보관리의 핵심 영역으로서 정보 접근 

및 메타데이터에 관한 주제들과 사서를 중심으

로 하는 전문가 교육 및 서비스 관련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의 디지털 도서관의 상부에 

있는 3개의 군집은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중심

으로 하는 영역(C1)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C5), 도서관의 특수장서 개발(C4)에 관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측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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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영역별 연구지도: 전체 시기(2008년～2014년)

보존에서 갈라지는 2개의 군집은 디지털화 관

련 주제(C6)와 보존 및 웹아카이빙 관련 주제

(C9)로 구성되어 있다. 좌측의 정보자원관리 

아래쪽의 2개 클러스터는 기록관리(C3)와 지

리정보 관련 영역(C8)이며, 맨 좌측의 클러스

터는 연구 관련 영역(C7)에 해당한다. 이에 따

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는 디지털 문화유산 기관(도서관 및 기관 리포

지토리, 기록관, 박물관)의 정보관리 및 보존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관들의 장

서관리와 보존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표 4>는 <그림 3>의 63개 디스크립터들이 속

한 군집과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산출 결과(이

재윤, 2006)이다. 여기서 전역 중심성(AVGSIM)

이 가장 큰 디스크립터는 정보자원관리(0.37), 

디지털 도서관(0.37), 디지털 보존(0.35) 등이

며, 이들 주제가 문헌정보학 분야의 디지털 큐

레이션 연구의 주류가 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다. <표 4>에서 각 클러스터를 대표하

는 클러스터명은 해당 클러스터 내에서 문헌빈

도와 3개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전역 중심성

(AVGSIM)과 지역 중심성(rNNC), 삼각매개 

중심성(rTBC))를 더한 값(지수합)이 가장 큰 

디스크립터들을 검토하여 부여하였다. 또한 <그

림 3>에서 중앙의 수평부와 클러스터 간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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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디스크립터 문헌빈도 rTBC AVGSIM rNNC 지수합
대표

주제명

C1

*LIBRARY science 26 0.70 0.34 0.06 1.10 

대학 및 

연구도서관

*ACADEMIC libraries 30 0.64 0.32 0.03 0.99 

*INFORMATION science 21 0.56 0.31 0.03 0.90 

*INFORMATION technology 13 0.39 0.27 0.02 0.68 

*RESEARCH libraries 17 0.26 0.25 0 0.51 

*KNOWLEDGE management 8 0.23 0.26 0 0.49 

*DIGITAL libraries -- Collection 

development
7 0.16 0.23 0 0.39 

*LIBRARY administration 10 0.12 0.21 0 0.33 

*CURRICULA(Courses of study) 7 0.09 0.22 0 0.31 

C2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57 0.82 0.37 0.08 1.27 

정보관리

*DIGITAL libraries 71 0.82 0.37 0.08 1.26 

*DIGITAL preservation 62 0.75 0.35 0 1.09 

*LIBRARIES 32 0.71 0.34 0.05 1.09 

*ARCHIVES 33 0.71 0.33 0.05 1.09 

*LIBRARIANS 25 0.67 0.33 0.05 1.04 

*METADATA 33 0.62 0.32 0.02 0.96 

*INSTITUTIONAL repositories 25 0.57 0.32 0.03 0.92 

*INFORMATION storage & retrieval 

systems
23 0.59 0.32 0 0.90 

*UNIVERSITIES & colleges 22 0.51 0.30 0.02 0.82 

*DIGITAL media 24 0.51 0.29 0.02 0.82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26 0.50 0.30 0 0.80 

*INFORMATION services 18 0.46 0.30 0.02 0.78 

*INFORMATION retrieval 18 0.39 0.28 0.03 0.70 

*EDUCATION 11 0.29 0.26 0 0.54 

*ACCESS to information 9 0.23 0.25 0.02 0.50 

*INFORMATION professionals 8 0.25 0.25 0 0.49 

*CULTURAL property 12 0.24 0.24 0 0.48 

*DOCUMENTATION 11 0.20 0.24 0 0.44 

PUBLIC institutions 9 0.20 0.23 0 0.44 

*COLLECTION management (Libraries) 10 0.20 0.23 0 0.43 

CURATORSHIP 8 0.19 0.23 0 0.41 

*DATABASES 16 0.17 0.23 0 0.40 

*ARCHIVISTS 9 0.13 0.22 0 0.35 

*DATA analysis 8 0.13 0.22 0 0.35 

*MUSEUM curators 7 0.07 0.20 0 0.27 

*ELECTRONIC publishing 7 0.00 0.16 0 0.16 

*LIBRARY materials 7 0.01 0.15 0 0.16 

<표 4>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주제별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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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면서 다른 군집이나 주제를 연결하고 

있는 노드(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보존, 정보자

원관리, 연구, 도서관학, 도서관, 아카이브, 메타

데이터)들은 삼각매개 중심성(rTBC) 값이 높

은 마당발에 해당하는 주제들이다. 

3.3.3 종합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동

향을 생산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

펴보았다. 첫째, 생산성 측면에서 63개 주제들

의 출판 논문 수에 기초하여 산출한 생산지수로 

주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되었는지를 살

펴보았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디지털 큐레

이션 관련 63개 주제들의 시기별 성장률에 기초

하여 산출한 성장지수로 주요 영역들이 성장하

고 있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생산지수는 특정 디스크립터가 부여된 논문 

수()를 전체 디스크립터가 부여된 논문 수

군집 디스크립터 문헌빈도 rTBC AVGSIM rNNC 지수합
대표

주제명

C3

*ELECTRONIC records 12 0.34 0.28 0.03 0.65 

기록관리*ARCHIVES collection management 10 0.21 0.25 0 0.47 

*RECORDS management 7 0.09 0.24 0.02 0.34 

C4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14 0.25 0.24 0.02 0.51 

장서개발

*LIBRARY special collections 9 0.06 0.19 0.02 0.26 

C5

*MUSEUMS 16 0.32 0.27 0.03 0.62 

박물관
*DIGITAL images 8 0.15 0.22 0.02 0.39 

*TECHNOLOGICAL innovations 8 0.11 0.20 0 0.31 

*COLLECTION management(Museums) 7 0.03 0.18 0.02 0.22 

C6

*DIGITIZATION of archival materials 29 0.59 0.32 0.03 0.94 

디지털화

*DIGITIZATION of library materials 25 0.56 0.31 0.05 0.92 

*DIGITIZATION 24 0.37 0.27 0 0.64 

*COMPUTER network resources 14 0.19 0.23 0 0.42 

*DIGITAL technology 10 0.17 0.23 0 0.40 

C7

*RESEARCH 37 0.69 0.33 0.02 1.04 

연구

*DATABASE management 20 0.53 0.30 0.08 0.91 

MANAGEMENT 11 0.38 0.28 0 0.66 

*ELECTRONIC publications 10 0.36 0.27 0 0.63 

*INTERNET 8 0.29 0.25 0 0.55 

*INFORMATION resources 12 0.16 0.22 0 0.37 

C8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8 0.16 0.23 0 0.38 

지리정보GEOSPATIAL data 7 0.05 0.20 0.03 0.28 

*MAPS 8 0.04 0.18 0.02 0.23 

C9

*PRESERVATION of materials 13 0.30 0.28 0.02 0.59 

웹아카이빙*WEB archives 7 0.23 0.26 0.03 0.53 

*WEBSITES 10 0.17 0.23 0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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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DF)로 나눈 백분율로서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지수  
  × 

성장지수는 1차 성장률(1기～2기)과 2차 성

장률(2기～3기)을 산출하여 이들 2개 시기의 

성장률을 평균한 시기별 평균 성장률로서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이전 시기의 논문 

수가 0인 경우는 성장률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이전 시기에도 해당 디스크립터의 개념은 존재

한 것으로 전제하여 분모(이전시기 논문 수)에 

1을 더한 보정 성장률을 사용하였다. 

성장지수 =
(1차 성장률 + 2차 성장률)

2

성장률 =(
(해당시기 논문 수—이전시기 논문 수)

)× 100
이전시기 논문 수

보정성장률=(
(해당시기 논문 수—이전시기 논문 수)

)× 100
이전시기 논문 수 + 1

<표 5>는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주요 연구 영역별 생산지수와 성장지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생산성 측면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주요 연구 영역의 

생산지수에 기초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디지털 큐레이션과 관련

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는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보존, 정보자원관리의 3개 영역이다. 즉,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디지털 도서

관을 중심으로 기관 리포지토리와 기록관의 정

보관리와 보존 측면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

어졌다. 특히,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 및 서비스 측면에서 연구, 정보 접근 

및 이용(메타데이터, 정보검색, 정보 접근), 디

지털화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성장성 측면에서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

레이션 관련 주요 연구 영역의 성장지수에 기

초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장지수가 높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정보관리 및 기

관 영역의 주제이다. 또한 서비스 영역에 속하

는 일부 주제들(정보 접근, 정보 저장 및 검색, 

연구, 전자출판 등)의 성장세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3기(2008년～

2014년)에 새로 출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관

리, 큐레이터직, 교육과정의 4개 주제가 모두 상

당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큐레이

터직과 교육과정은 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 따

라서 문헌정보학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

는 현재까지는 대부분 개별 기관들의 정보관리

를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최근에 문화유산과 데

이터 관리로의 확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

며, 큐레이터직과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디지털 큐레이션 관

련 초기의 연구에 해당하는 박물관이나 장서관

리, 지리정보 등의 주제는 상대적으로 성장지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생산성과 성

장성 양자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의 개념과 실행 주체로서 기관의 확장 

추세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즉, 문헌정보학 분

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는 지금까지 개별 기

관의 유형별 정보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문화유산 및 

데이터)과 주체(문화유산기관)의 확장 및 통합 

추세와 함께 그 중심이 점진적으로 정보관리에

서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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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디스크립터 생산지수 1차 성장률 2차 성장률 성장지수

128 *DIGITAL libraries 412.8 2100 118.2 1109.1

118 *DATABASE management 116.3 0 2000 1000

203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331.4 1900 100 1000

137 *DIGITAL preservation 360.5 1700 138.9 919.4

29 *ARCHIVES 191.9 1500 20 760

252 *LIBRARIES 186.0 1400 28.6 714.3

162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151.2 1300 0 650

330 *METADATA 191.9 1000 130 565

699 MANAGEMENT 64.0 0 1100 550

101 *CULTURAL property 69.8 100 1000 550

219 *INFORMATION storage & retrieval systems 133.7 1100 -16.7 541.7

386 *RESEARCH 215.1 500 540 520

141 *DIGITIZATION of archival materials 168.6 800 162.5 481.3

140 *DIGITIZATION 139.5 800 100 450

4 *ACADEMIC libraries 174.4 500 400 450

33 *ARCHIVES collection management 58.1 100 800 450

272 *LIBRARY administration 58.1 100 800 450

297 *LIBRARY science 151.2 700 171.4 435.7

248 *LIBRARIANS 145.3 700 157.1 428.6

388 *RESEARCH libraries 98.8 200 650 425

229 *INSTITUTIONAL repositories 145.3 400 425 412.5

569 CURATORSHIP 46.5 0 800 400

14 *ACCESS to information 52.3 100 700 400

142 *DIGITIZATION of library materials 145.3 700 100 400

422 *UNIVERSITIES & colleges 127.9 600 166.7 383.3

135 *DIGITAL media 139.5 600 128.6 364.3

102 *CURRICULA (Courses of study) 40.7 0 700 350

212 *INFORMATION services 104.7 600 100 350

206 *INFORMATION retrieval 104.7 500 160 330

233 *INTERNET 46.5 -100 700 300

167 *ELECTRONIC records 69.8 200 400 300

207 *INFORMATION science 122.1 400 200 300

166 *ELECTRONIC publishing 40.7 100 500 300

285 *LIBRARY materials 40.7 100 500 300

70 *COLLECTION development in libraries 81.4 400 150 275

341 *MUSEUMS 93.0 500 50 275

202 *INFORMATION resources 69.8 500 40 270

367 *PRESERVATION of materials 75.6 400 125 262.5

138 *DIGITAL technology 58.1 200 300 250

165 *ELECTRONIC publications 58.1 200 300 250

104 *DATA analysis 46.5 0 500 250

<표 5>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연구 영역별 생산지수와 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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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과제

디지털 큐레이션은 현재 공학 분야는 물론 경

영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도 차세대 정보서비스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

는 영역이다. 디지털 정보의 융합 현상은 정보

관리 및 서비스의 대상과 주체는 물론 그 범위

와 방법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

하고 있다. 특히, 문헌정보학은 전통적으로 정

보관리 및 서비스의 이론 및 실행을 위한 토대

를 제공해 온 학문분야로서 이러한 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처하여 차세대 정보서비스로서 디지

털 큐레이션을 주도할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중점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영역별 연구 과제를 제

시하였다. 

4.1 이론 및 인프라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에서 

이론 및 인프라 영역은 모델 및 정보 유형 등을 

포함하는 이론, 정책 및 전략, 그리고 토대가 되

는 정보기술 환경에 관한 주제들이다. <그림 7>

은 이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들의 생산지수와 

DID 디스크립터 생산지수 1차 성장률 2차 성장률 성장지수

797 PUBLIC institutions 52.3 500 -20 240

153 *EDUCATION 64.0 300 166.7 233.3

180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46.5 500 -40 230

36 *ARCHIVISTS 52.3 200 250 225

83 *COMPUTER network resources 81.4 200 233.3 216.7

304 *LIBRARY special collections 52.3 400 25 212.5

417 *TECHNOLOGICAL innovations 46.5 400 0 200

201 *INFORMATION professionals 46.5 200 200 200

437 *WEBSITES 58.1 400 -20 190

334 *MUSEUM curators 40.7 400 -25 187.5

127 *DIGITAL images 46.5 300 66.7 183.3

243 *KNOWLEDGE management 46.5 300 66.7 183.3

318 *MAPS 46.5 300 66.7 183.3

381 *RECORDS management 40.7 200 150 175

72 *COLLECTION management (Libraries) 58.1 100 250 175

131 *DIGITAL libraries -- Collection development 40.7 300 33.3 166.7

429 *WEB archives 40.7 300 33.3 166.7

625 GEOSPATIAL data 40.7 300 33.3 166.7

120 *DATABASES 93.0 250 0 125

225 *INFORMATION technology 75.6 50 166.7 108.3

73 *COLLECTION management (Museums) 40.7 100 100 100

149 *DOCUMENTATION 64.0 100 25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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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지수를 표시한 것으로 생산성과 성장성 양

자에서 이론 영역의 주제들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도서관학, 전자정

보자원, 디지털 매체, 정보학, 데이터베이스, 컴

퓨터 네트워크 자원 등의 주제들이, 성장성 측

면에서는 전자정보자원, 문화유산, 도서관 경영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디지털 큐레이

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학, 

정보학, 도서관 경영에 관한 연구와 정보서비스

의 대상이 되는 정보 유형으로서 전자 또는 디

지털 자원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장성 측면에서는 이

전의 도서관자료, 이미지, 지도 등 개별 정보 유

형에 대한 연구보다 최근 출현한 문화유산에 관

한 연구와 도서관 경영 관련 연구가 크게 성장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서비스가 아닌 관리

(도서관 경영)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모

형 등 디지털 큐레이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

할 수 있는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인프라 영역의 정책 및 전략, 인프라(정보기술, 

디지털 기술, 인터넷, 기술 혁신 등)에 관한 연

구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서, 문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는 

기존의 도서관학과 정보학 이론에 기초하여 디

지털 자원에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

러 있으면서, 그 대상을 도서관자료, 전자기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아우르는 문화유산으로 확

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아

날로그 환경의 정보서비스를 단순히 확장하는 

차원이 아닌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차세대 디

<그림 7> 이론 및 인프라 영역의 주제별 생산지수와 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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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정보서비스로서 디지털 큐레이션을 위한 

이론적 기반(이론, 모델 등)과 함께 이를 구체

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전략, 인프라(e-Research, 

e-Science, Cyberinfrastructure, platform 등)

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에

서 이론 및 인프라 영역의 연구과제로는 국가

적 인프라의 구축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디지털 

큐레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과 모형,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론 영역에서 각 기관의 개별적인 장서

관리를 넘어 디지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새로

운 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

털 큐레이션의 이론적 토대와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는 시급하다 할 것이다.

4.2 정보관리 및 서비스

정보관리 및 서비스 영역은 디지털 큐레이션

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디지털 

정보관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이 포

함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관리 일

반(유형별 관리 포함), 관리 중심의 영역(선정 

및 수집, 접근 및 재사용, 저장/보존 및 아카이

빙, 권한 관리 및 보안, 메타데이터 등), 서비스 

중심의 영역(교육 및 훈련, 지침/매뉴얼, 홍보, 

연구(계획, 출판, 인용 등), 부가서비스(기획 

및 분석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먼저 관리 일

반(유형별 관리 포함) 영역에서는 <그림 8>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성 측면에서 정보자원

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서관 장서관리, 관

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장성 측면에서

<그림 8> 관리 일반 영역의 주제별 생산지수와 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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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록관 

장서관리, 관리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성장성 측면에서 최근 출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므로 관리 일반 

영역에서는 이전의 개별 기관의 장서관리(도서

관, 기록관, 박물관)에서 보다 일반적인 정보자

원관리 측면의 연구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데이

터베이스 관리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크게 성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리 일반 영역의 향후 

연구 과제로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으로서 디지털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정보자원인 데

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그림 9>는 정보관리 영역의 생산성과 성장

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영역은 전반적으로 생

산성과 성장성이 높아 현재 디지털 큐레이션 

분야 연구에서 정보관리 측면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보존과 

메타데이터, 디지털화 관련 주제들은 생산성과 

성장성이 가장 높아 해당 영역 연구를 주도하

고 있다. 또한 정보저장 및 검색과 정보검색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 의미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전자에서 후자로 전환된 디스크립터라 할 

수 있으므로, 정보검색(정보저장과 검색 포함)

과 정보 접근은 생산성에 비해 성장성이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다큐멘테이션과 

메타데이터는 생산성에 비해 성장성이 크지 않

아 상대적으로 아직 연구가 저조한 주제이다. 

이외에 보존 및 디지털화 관련 주제들이 활발

히 연구되고 있는 반면, 아카이빙 관련 연구는 

다소 침체되어 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분야

<그림 9> 정보관리 영역의 주제별 생산지수와 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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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보관리 영역의 연구는 보존, 디지털화, 

정보 접근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메타

데이터와 아카이빙 관련 연구는 다소 정체되어 

있다.

정보관리 영역의 향후 연구과제는 현재 일부 

주제(보존, 디지털화 등)에 치중된 경향을 벗

어나 가치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선정 및 수

집, 재사용, 아카이빙, 권한 관리 및 보안(저작

권 포함), 메타데이터, 파일 포맷 및 인코딩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큐레이션이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서의 정보관리

를 전제로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관리 지향의 보존 및 수집 중심이 

아닌 서비스 측면의 아카이빙과 큐레이팅을 위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토

대가 되는 메타데이터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

어야 한다.

<그림 10>은 문헌정보학 분야의 디지털 큐

레이션 관련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하는 정보서비스 중심의 주제들에 대한 생산지

수와 성장지수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계획, 

출판, 인용 등), 부가서비스(기획 및 분석 등), 

교육 및 훈련 등은 전반적으로 정보관리 중심

의 영역과 비교하여 생산성이 낮은 반면 성장

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아직까

지는 많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향

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주제들이라 할 수 있으

며, 이를 통해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가 점진적

으로 정보관리 및 서비스(관리 중심)에서 정보

<그림 10> 정보서비스 영역의 주제별 생산지수와 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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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서비스 중심)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출판(데이터), 큐레이터직, 

교육과정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연구, 데이터 분

석, 사서, 교육, 아키비스트, 정보전문가의 성장 

추세가 뚜렷하여 전통적인 정보전문직 교육과

정의 변화를 통한 큐레이터 양성 및 데이터 서

비스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차세대 정보서비스로서 디지털 큐레이션

의 지향점이 되는 이 영역의 향후 연구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큐레이터 

및 이용자에 대한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및 훈

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둘째, 연구 측면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생

산되어 개인 컴퓨터에서 사용 및 조작이 가능한 

소규모(또는 중규모) 데이터에 대한 큐레이팅

과 함께 연구성과물(학술논문, 단행본 등)이 생

산되는 과정에서 수집․가공․생산된 데이터 

출판의 지원. 셋째,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문

화유산의 재사용에 중점을 둔 부가서비스(기획 

및 분석 등) 개발 및 제공.

4.3 기관

<그림 11>은 기관 영역의 생산성과 성장성을 

나타낸 것이다. 생산지수와 성장지수 양자에서 

가장 높은 디지털 도서관을 비롯하여 도서관, 

기록관, 기관 리포지토리, 박물관 등 주요 문화

유산기관들이 모두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기관

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록관, 대학 

및 연구도서관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기관 영역의 주제별 생산지수와 성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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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영역의 우선적인 연구과제로는 기록관

과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활동과 연계한 

디지털 큐레이션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중․

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 저조하거나 불모지로 

남아있는 박물관과 공공도서관 측면에서의 디

지털 큐레이션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새롭게 출현한 문화유산기관으로서 

리포지토리(주제 리포지토리, 기관 리포지토

리)를 통한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연구도 필요

하며, 나아가 이들 주요 문화유산기관의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합 및 연계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

어져야 한다. 

5. 결 론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 및 변환된 모든 정보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식 

가능한 디지털 정보 객체는 가치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차세대 정보관리 및 서비스의 

기본 단위가 된다. 또한, 아날로그 환경에서 대

표적인 정보관리기관이었던 도서관, 기록관, 박

물관 등은 물론 새롭게 등장한 리포지토리가 디

지털 환경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기관으로 디지

털 큐레이션의 핵심 주체가 되고 있다. 사전에 

정보관리가 선행되어야만 정보서비스가 가능하

다는 측면에서, 각 기관들의 디지털 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

털 큐레이션은 차세대 정보서비스로서 그 범위

와 방법이 확장 및 고도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단

순히 기존의 아날로그 장서관리의 일부로 시작

되었으나 점차 독립적인 디지털 정보관리 영역

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정보관리 및 서비스의 대

상으로서 데이터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

털 큐레이션에 관한 연구 동향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차세대 디지털 정보관

리 및 서비스의 주체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디

지털 큐레이션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여 연구 영

역을 설정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

술 데이터베이스(LISTA)에서 검색한 학술논

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연

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로서 연구 영역은 크게 이

론 및 인프라, 정보관리 및 서비스, 기관의 3개 

영역과 이들의 하위 주제들로 설정하였다. 다

음으로 LISTA에서 검색한 374편의 학술논문

을 대상으로 기본 분석과 지적구조 분석을 수

행하여 실제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문

헌정보학 분야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는 2000년

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최근 급속히 성장

하고 있다. 지적구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살

펴본 결과로는 1기(1987년～2000년)에 개별 기

관의 정보관리 및 서비스에 정보기술을 일부 적

용하는 차원의 연구에서, 2기(2001년～2007년)

에 주요 문화유산기관들의 디지털 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큐레이션 관

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근의 3기

(2008년～2014년)는 이전의 정보관리 영역의 

연구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서비스로의 전환

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영역별로는 9개 군집

(영역)을 형성하면서 디지털 도서관, 정보자원

관리, 디지털 보존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

다. 또한, 생산성과 성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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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에서는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의 개념과 실행 주체로서 기관의 

확장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문헌정보

학 분야의 디지털 큐레이션 연구는 이전에는 개

별 기관의 유형별 정보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

으나, 최근에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상(문화유

산, 데이터) 및 주체(문화유산기관: 도서관, 기

록관, 박물관, 리포지토리)의 확장 추세와 함께 

그 중심이 점진적으로 정보관리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하여 디지털 

큐레이션의 연구 영역별로 도출한 향후 연구 과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및 인프라 영역의 

향후 연구 과제로는 국가적 인프라(e-Research, 

e-Science, cyberinfrastructure, platform 등)

의 구축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디지털 큐레이션

을 지원하기 위한 이론과 모형,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론 

영역에서 각 기관의 장서관리를 넘어 문화유산

기관들의 디지털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새로운 

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큐

레이션의 이론적 토대와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

는 시급하다. 

둘째, 정보관리 및 서비스 영역의 연구 과제

로는 정보관리 측면에서 디지털 큐레이션의 대

상이 되는 정보자원으로서 디지털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연구와 함께 새로운 정보

자원인 데이터 관리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주제(보존, 

디지털화 등)에 치중된 경향을 벗어나 가치 있

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선정 및 수집, 재사용, 아

카이빙, 권한 관리 및 보안, 메타데이터, 파일 

포맷 및 인코딩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제들

을 다루어야 한다. 이외에 현재와 같이 관리 지

향의 보존 및 수집 중심이 아닌 서비스 측면의 

아카이빙과 큐레이팅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토대가 되는 메타데이

터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디지털 

큐레이션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측면의 향후 연구 과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큐레이터 및 이용자에 대한 디지털 

큐레이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둘째, 연

구 측면에서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수행하는 

연구에서 생산되어 개인 컴퓨터에서 사용 및 조

작이 가능한 소규모(또는 중규모) 데이터에 대

한 큐레이팅과 함께 연구성과물(학술논문, 단행

본 등)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수집․가공․생산

된 데이터 출판의 지원. 셋째,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문화유산의 재사용에 중점을 둔 부가서

비스(기획 및 분석 등) 개발 및 제공.

셋째, 기관 영역의 우선적인 연구과제로는 기

록관과 교육 및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활동과 연계한 디지털 큐레이션에 중점을 둘 필

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 저조하

거나 불모지로 남아있는 박물관과 공공도서관 

측면에서의 디지털 큐레이션을 모색하는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현한 문화유

산기관으로서 리포지토리(주제 리포지토리, 기

관 리포지토리)를 통한 디지털 큐레이션 관련 

연구도 필요하며, 나아가 이들 주요 문화유산기

관의 디지털 큐레이션을 통합 및 연계하기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전체 학문 분야

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문헌정보학 분야를 중심

으로 국외의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분

석 대상이 되는 문헌집합을 학술논문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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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위논문, 단행본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셋째, 학술지 논문에 부여된 디스크립터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고, 다른 관점에서 연구동향을 파

악할 수 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집단에 대한 분

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향후 문헌 유형을 확장한 문헌집합에 

기초한 종합적인 분석,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

서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주체

(연구자 또는 연구집단)에 관한 분석 등의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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